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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많은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타인과의 비교를 경험한다. 특히 자신보다 우월한 대상과의 상향 비교는 

부정적 심리 영향을 크게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성향과 콘텐츠 특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향 비교를 유발하는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적용 가능한 

개인별 상향 비교 유발 여부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향 비교 가능성이 높은 스토리를 차단하는 

크롬 플러그인을 구현하였다. 사용자 검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유용성을 확인했다. 

1. 서  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 

미디어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가 일상에 깊이 

자리 잡으면서, 사용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1]. 특히, 소셜 미디어 사용 중 발생하는 사회적 
비교가 삶의 질 저하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1]. 

사회적 비교란 자신을 기준으로 타인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1], 비교의 방향에 따라 자신보다 수준이 높은 

타인을 기준으로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평가하는 ‘상향 비교’와 

자신보다 수준이 낮은 타인을 기준으로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평가하는 ‘하향 비교’로 구분된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하향 

비교보다 상향 비교가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2, 3]. 

 

상향 비교는 사용자에게 영감을 주고[4], 자기 발전의 동기를 
부여하는[5]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질투와 우울감을  유발하며[3, 6], 정체성 혼란[7], 자존감 

저하[8], 나아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저하[9]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 

 
소셜 미디어에서 발생하는 상향 비교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사용자의 성향이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상향 비교의 유발 여부와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12, 14, 

15]. 이러한 상향 비교는 소셜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한 요소로 
의해 발생할 수 있다[11, 12, 13]. 상향 비교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인스타그램 게시글의 ‘좋아요’ 수를 

가리는[10] 시도도 존재한다. 

 

기존 연구는 사용자의 고유한 성향과 특징을 반영하기보다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향 비교 요인 탐색에 

집중되어 개인화된 상향 비교 유발 여부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용자의 성향 및 특징과 소셜 미디어 

콘텐츠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향 비교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인스타그램을 대상으로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2025 년도 

SW 중심대학사업의 결과로 수행되었음"(2023-0-00042) 

개인화된 상향 비교 유발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을 제작했으며, 

모델을 적용하여 스토리를 가리는 크롬 플러그인을 개발하고, 
사용자 스터디를 통해 그 유용성을 검증했다. 

 

2. 관련 연구 

 
2.1. 상향 비교의 유발 요소 및 개인에 따른 차이 연구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상향 비교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연구되고 있다. 타인의 콘텐츠가 높은 ‘좋아요’ 수나 댓글 수를 

얻을 때, 사용자들은 이를 높은 사회적 지위로 인식하여 상향 

비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11]. 또한 원활한 인간관계, 
여가 활동, 여행, 직업적 성공 등 특정 주제를 다룬 콘텐츠는 

타인과의 비교를 더욱 촉진할 수 있으며[12], 콘텐츠에 나타난 

외적 매력(예: 매력적인 얼굴, 마른 체형 등) 역시 사용자의 상향 

비교를 유발할 수 있다[13]. 상향 비교가 발생하는 정도는 개인의 
성향이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용자는 타인을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아 상향 비교에 더 자주 노출될 수 있다[12]. 또한 자기 향상에 

대한 목표가 명확한 사용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미 

달성한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며, 그 결과 상향 비교를 
더욱 강하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14].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상향 

비교 강도 차이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그리고 

젊은 층이 고연령층보다 더 빈번히 상향 비교를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5]. 
 

기존 연구들은 주로 특정한 상향 비교 유발 요인을 개별적으로 

탐색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상향 비교 강도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상향 비교를 유발하는 콘텐츠 속성과 

사용자의 개인적 성향 및 특징을 동시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그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소셜 미디어상에서 

사회적 비교는 개인의 성향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특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1], 이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다면 상향 

비교 현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통합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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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셜 미디어 콘텐츠 필터링 기법 연구 

소셜 미디어 콘텐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의 

부정적 경험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필터링 및 차단 기법들이 
연구되었다. 섭식 장애 증상을 가진 사용자를 위해 유튜브의 음식 

관련 콘텐츠 노출을 제한하여 섭식 장애 증상을 완화하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16]. 또한, 아동에게 유해한 잔인한 장면을 

탐지한 뒤 블러 처리를 적용한 연구도 수행되었다[17].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 수를 숨기는 기능을 도입하여 상향 
비교로 인한 부정적 경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 연구도 

있다[10]. 

 

기존 연구들은 사용자 개인의 성향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방식의 필터링을 적용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개인의 성향 및 특성과 소셜 

미디어 콘텐츠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사용자에게 

상향 비교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를 선택적으로 

필터링하는 개인화된 시스템을 제안한다. 
 

3. 개인화된 상향 비교 유발 콘텐츠 예측 모델 개발 

 

실제 소셜 미디어에서 상향 비교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대학생 7 명에게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사진 또는 게시글 사진을 캡처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총 105 개의 사진을 확보하였다. 각 사진의 상향 

비교 유발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Midgley et al.[12]의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콘텐츠 주제 중 사진으로 명확히 식별 
가능한 다섯 가지 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주제는 1) 학업 및 

직업 성취(academics / career), 2) 연애 및 인간관계(dating / 

relationships), 3) 인기 및 우정(popularity / friendships), 4) 여가 

및 여행(vacations / activities / lifestyle), 5) 부와 소비(wealth / 

finances)이다. 또한, 콘텐츠의 외적 매력 요소로서 '얼굴 강조 

강도'와 '신체 강조 강도'를 추가로 포함하여 사진당 총 7 가지 

항목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GPT-4.1-mini 모델을 활용하여 각 

주제별 해당 정도(1점: 전혀 해당하지 않음, 5점: 매우 해당함)와 

얼굴 강조 강도(1 점: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음, 5 점: 얼굴 
클로즈업), 신체 강조 강도(1점: 얼굴만 보임, 5점: 신체 강조가 

핵심)를 각각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사진마다 개인이 느끼는 상향 비교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화된 상향 비교 유발 콘텐츠 예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Burke et al.[15]의 “사회적 비교 빈도 문항(Social Comparison 

Frequency Scale)”에 대한 응답 평균이 기존 연구의 평균 점수 

2.4 점을 초과한 20 대 참여자 3 명(남성 1 명, 여성 2 명)을 

참여자로 모집했다. 참여자들은 사진 105장 각각에 대해 개인이 
생각하는 '상향 비교 유발 강도'(1점: 전혀 유발되지 않음, 5점: 

강하게 유발됨)와 '해당 사진을 보고 싶지 않은 정도'(1점: 봐도 

상관없음, 5점: 매우 보고 싶지 않음)를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본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개인의 특성과 콘텐츠 특성을 동시에 

반영한 개인화된 상향 비교 예측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셋을 구축했다. 

 

사진의 다섯 가지 주제별 해당 여부, 얼굴 강조 강도 및 신체 강조 

강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참여자별로 상향 비교 유발 여부를 
예측하는 이진 분류 모델을 개발하였다. 학습 시, 예측 대상인 

상향 비교 유발 여부는 참여자의 ‘상향 비교 유발 강도’ 응답이 

3 점 이상(3~5 점)일 경우 상향 비교가 유발하는 것으로, 2 점 

이하인 경우에는 상향 비교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1 https://scikit-learn.org 

모델은 scikit-learn(v1.6.1) 1 의 RandomForestClassifier 를 

사용했으며, RandomizedSearchCV 를 사용해 각 참여자마다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했다. 
 

4. 상향 비교 유발 콘텐츠 필터링 서비스 개발 

 

 
[그림 1] 상향 비교 유발 콘텐츠 필터링 서비스 구조도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특정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상향 비교를 
유발하는지 판단하고, 상향 비교 유발이 예측되면 해당 스토리를 

가리는 크롬 플러그인을 개발하였다. 시스템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사용자가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스토리를 보려고 하면, 

우선 검정 오버레이로 스토리를 가린다. 가려진 사진은 FastAPI 
서버로 전송되어 GPT-4.1-mini 모델을 통해 다섯 가지 주제별 

해당 정도, 얼굴 및 신체 강조 강도를 평가한 후, 이를 기반으로 

사전 학습된 모델에서 상향 비교 유발 여부를 판단한다. 상향 

비교가 예측될 경우 스토리는 계속 가려지며, 그렇지 않다면 

오버레이가 제거된다 [그림 2]. 
 

 
[그림 2] 개인화된 상향 비교 모델이 적용된 필터링 서비스2 

(왼쪽: 가려지지 않은 스토리 / 오른쪽: 가려진 스토리) 

 

5. 사용자 스터디 

 

데이터 수집과 모델 개발 단계에 참여한 3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참여자별로 개별 학습을 통해 

개인화된 상향 비교 유발 여부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플러그인 형태로 구현하였다. 참여자들에게 플러그인이 적용된 

2 https://youtu.be/9l8reDKhS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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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에서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한 뒤, 해당 시점에 

본인의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스토리 확인을 요청했다. 

참여자 1 은 59 개 스토리 중 31 개, 참여자 2 는 76 개 중 20 개, 
참여자 3 은 90 개 중 20 개의 스토리가 가려졌음을 확인했다. 

인스타그램 사용이 끝난 후, 참여자들은 플러그인에 의해 

가려지지 않은 스토리와 가려진 스토리 각각에 대해 상향 비교가 

유발된 강도 및 해당 사진을 보고 싶지 않은 정도를 각각 5점 

척도로 평가했다. 
 

[표 1] 상향 비교 유발 강도 분석 결과 

 가리지 않은 스토리 가린 스토리 통계량 

참여자 1 
M = 2.20, 

SD = 0.96 

M = 2.97, 

SD = 1.12 

t = -2.82, 

p = 0.003** 

참여자 2 
M = 1.46, 
SD = 0.99 

M = 4.45, 
SD = 0.83 

t = -12.06, 

p < 0.001*** 

참여자 3 
M = 1.79, 

SD = 0.98 

M = 2.85, 

SD = 0.75 

t = -4.51, 

p < 0.001*** 

 

[표 2] 사진을 보고 싶지 않은 정도 분석 결과 

 가리지 않은 스토리 가린 스토리 통계량 

참여자 1 
M = 1.23, 
SD = 0.57 

M = 1.76, 
SD = 1.02 

t = -2.43, 

p = 0.009** 

참여자 2 
M = 2.13, 

SD = 1.67 

M = 4.30, 

SD = 0.47 

t = -8.80, 

p < 0.001*** 

참여자 3 
M = 1.64, 

SD = 1.02 

M = 3.3, 

SD = 0.92 

t = -6.08, 

p < 0.001*** 

 
상향 비교 유발 콘텐츠 필터링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상향 비교 

유발 강도 및 해당 사진을 보고 싶지 않은 정도 두 항목에 대해 

독립 표본 t-검정(양측 검정)을 실행했다. 가려지지 않은 

스토리와 가려진 스토리에 대한 상향 비교 유발 강도 및 보고 싶지 
않은 정도의 비교 결과는 각각 [표 1], [표 2]와 같다. 

 

3 명의 참여자 모두에 대해, 가려진 스토리는 가려지지 않은 

스토리에 비해 상향 비교 유발 강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을 보고 싶지 않은 정도도 가려진 스토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진이 개발한 개인화된 상향 비교 유발 콘텐츠 예측 모델이 잘 

동작하였음을 보여주며, 나아가 상향 비교 유발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이 상향 비교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에서 학습자의 상향 비교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예측하는 개인화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적용하여 해당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크롬 

플러그인을 구현하였다. 사용자 검증 결과, 제안된 시스템이 상향 

비교 유발 콘텐츠로 인한 부정적 경험을 효과적으로 완화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규모 사용자 검증을 통해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콘텐츠 업로더와의 

상호작용·소셜 네트워크 구조·댓글 및 공감 반응 등 다양한 

요인을 통합하여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며, 확장된 사용자 

스터디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서비스 적용 가능성을 
검증함으로써 해당 시스템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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